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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
-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조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“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

지가 급등 의혹”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, 일부 언론의 

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

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.

□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

ㅇ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

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,

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

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,

-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하여 해당 

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

변경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

되도록 하였으며,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

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하여 소유자 

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

선정절차를 위배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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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

ㅇ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

대비하여 최대 370%(`14년 : 85,000원/㎡→`15년 : 400,000원/㎡) 대폭 

상향하면서,

-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

(40,000원/㎡)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(`14년 :

26,000원/㎡→`15년 : 22,500원/㎡)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③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

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

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․

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

- 용인시(처인구)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

산정하면서,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

지가를 상향시킨 반면,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

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

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

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, 한국감정원,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

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

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장동우 서기관(☎ 044-201-30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